
  재정경제부는 11.9(월)~11.13(금) 5일간, 아시아 11개국* 재무부·중앙은행 

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「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」를 실시한다.

 * 아세안(ASEAN) 6개국(라오스, 베트남,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필리핀) + 몽골 + 
중앙아시아 4개국(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타지키스탄)

  올해로 19회를 맞는 해당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(ASEAN), 몽골 및 

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·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

2007년부터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제 금융협력 프로그램이다. 

  이번 연수에서는 학계,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

참여하여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과 주요 경제·금융정책 등과 더불어 글로벌·

지역 금융안전망 등 국제금융협력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. 

  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국은행, 한국거래소, 신한은행, 하나은행 등 한국의 

공공·민간 금융산업 현장을 방문하고,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, 자금세탁 

방지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금융 인프라 등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. 

  이번 연수는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

교류를 촉진함으로써,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·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

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 장 심승현 (044-215-4830)

금융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은 (jaeeunpark92@korea.kr)

보도시점 2026. 11. 9.(월) 11:00 배포 2026. 11. 9.(월) 9:00

보도자료

제19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실시
- 아시아 11개국 재무부·중앙은행 고위공무원 참석
- 고위급 네트워크 강화 등 아시아 지역 경제·금융협력 기반 공고화 추진


